
1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에 계시는 후원자님들 모두 혹한의

겨울 날씨 속에서도 안녕하셨는지요. 기도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도 이 곳에서 모두 건강히 잘 지내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12월, 1-2월이 가장 더운 건기라 더운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Fort Portal은 해발 1600미터의

고산 지대라 해는 뜨거워도 새벽은 서늘합니다. Kampala도

1200미터에 위치해서 아침은 시원한 편입니다. 건기에는

모기들이 기승을 부려서 모기장 안에서 자지 않으면 모기에게

물립니다. 캄팔라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많지는 않는데 종종

캄팔라 인근에 사는 선교사님들 중에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성경과 축구 캠프(Bible & Football Camp)'

포트포탈에서 1월 10일과 13일에 있었던 '성경과 축구

캠프(Bible & Football Camp)'는 기도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2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모두 2회의

캠프에 개근하여

성경도 배우고 축구도

즐겁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1명의 중학생과 3명의

초등학교 학생이 만 쉴링(한화 3500원 정도)을 가져와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5명, 이번에 4명

그래서 총 22명 중

9명이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은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잘 읽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입니다. 여기에서 만 쉴링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성경의 반 값이기는 하지만 이 돈을 내고 성경을

9명이 사갔다는 것은 어린이, 학생들이 성경을 얼마나

갈망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무슬림인 학생 한 명이 성경을 산 일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해를 거듭할 수록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이 성경과 축구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 진지해지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2명의 포함되지 못한 근처의 학생들은 축구 시합을

선교센터 밖에서 구경하며 참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번 캠프 첫 날 메시지는 제가 담당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라쉬디가 영어를 루토로로 통역을 했습니다.

루토로로 통역을 해주니까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들이

메시지를 훨씬 잘 이해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일(토)에는

라쉬디에게 메시지를

맡겼는데 루토로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여 진지하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22명을 선발하여

시작한 '성경과 축구

캠프'는 2회를

맞았는데 목표하는

방향에 차츰 차츰

부합함을 목격합니다. 이 캠프가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2024년 1학기 개강

2월 5일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이어서 2024년 1학기가

시작됩니다. 저와 엄 선교사는 이번 학기 1과목씩 맡아

강의합니다. 이번 학기 저는 유아교육과 Certificate 과정의

학생들에게 'Class Discipleship'을 강의합니다. 이 과목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제자반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입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는 조금 딱딱한 과목이지만 학생들이

많은 유익을 얻는 학기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엄 선교사 사역

12월에 이어서 1월 첫 주 간 동안 4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오전과 오후에 영어캠프(English Camp)를 잘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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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해 영어 실력을

키워주고

기독교적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학기에는

유아교육과에서 '테크놀로지와 유아교육'을 가르치는데, 다소

우간다 상황에서는 생소하지만 교육국에서 요구하는 과목 중

하니이기에 현실에 맞게 이론과 실습을 잘 균형 맞춰 가르칠

수 있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또한 선교부 산하에 있는 Good

Seed Primary School 에서 이번 term동안, 매주 수요일

1학년 학생들에게 Phonics 를 (2시간)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게 되었으며, 동일한 학교에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도 전하게 되었읍니다. 기도로 도와주세요.

4. 학교 본관 공사 현황

현재까지 학교 본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본관

공사를 위해 후원해준 교회에서 사정으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건축비를 모두

지원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까지 외장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 내장 공사는 1억이

넘는 건축비가 마련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건축비도 공급해주셔서 본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우간다 사역 종료

올해로 우간다 사역이 10년이 됩니다. 내년은 제가 만으로

65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의 선교사역은

올해 12월까지 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후원교회들과

후원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푸에르트리코에 사는 딸 영주네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그 곳에서 손주도 돌봐주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간다에 올 때 이 곳에서 10년 사역, 길면 15년 사역을

생각하고 왔는데 엄 선교사와 함께 의논한 후 기도하면서

올해까지 이 곳에서 사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 전 저희 가정을 우간다에 파송해주신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의 중부노회와 우간다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교회들과 후원자님들 모두와 친구들, 가족들 위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12월에 푸에르트리코에 사는 딸 가정으로 이동하지만

그 곳에서 어린이 선교와 교도소 전도사역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방문해서 단기 집중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장도 열어주시기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간다에서 안승준, 엄옥희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도록

2. 우간다교회가 우간다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도록

3. 우간다 개혁신학대학(RTC, HCU)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4. 새 총장 강병권 선교사님이 3월에 오셔서 학교사역 잘 감당하시도

록.

5. 자녀들(영주 & 오스카, 덕주, 찬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영주: 육아와 재택근무 잘 감당하고 이사하는 일 순조롭도록,

오스카도 믿음 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 감당하도록. 단테(지

호)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아기 되도록

 덕주: 직장 일과 학업 잘 병행하도록

 찬주: 첫 직장 주심과 새 집 주심 감사. 직장 업무 잘 익히고

잘 감당하고 여름에 순조롭게 이사도 할 수 있도록

6. 한국에서 후원 관리를 해 주시는 안 선교사의 부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7. 2024년 1학기 강의와 지방 사역 위해 (2월 15-17일 Lira 집회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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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pics
1. For the life of witnessing Jesus Christ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2. For Ugandan church that will transform the country 
and be the center of global mission.
3.  For RTC(HCU) to make good disciples who can 
transform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4. For the vice chancellor missionary Byung-
kwon Kang to start his school works smoothly in 
March, 2024.
5. For children that they may stand on the rock of the 
word of God,  and they may love and serve the Lord 
more and more:
For Christie and Oscar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Christ and Christie's child-rearing, baby Dante Jiho's 
fulness of the Holy Spirit and wisdom, and work from 
home.  For Tim's work and study.  Thanks be to God 
for giving the first job and new house to John. For his 
learning and performing new works well in God's grace 
and smooth moving to new house in summer.
6.  For the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parents 
in S. Korea who manage mission fund.
7.  For the lectures in the 1st semester of 2024 and 
local ministry in Lira from Feb. 15-17. 


